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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지역 먹거리 돌봄 지원 강화 필요
 - 코로나19 이후, 먹거리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심화되는 경향 
 - 취약계층의 극단적인 결식상황은 해소되었으나, 균형잡히고 건강한 식생활의 보장이 필요 

○ 코로나19 이후 기본적인 먹거리가 보장되지 않는 먹거리 취약계층

이 증가하고 먹거리 불안전성이 심화되면서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

대두되어, 취약계층의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먹거리 돌봄 체계 

마련이 요청된다. 전북연구원(원장 권혁남)은 『전북지역 먹거리 

돌봄 지원체계 구축방안』이라는 정책브리프를 통해 전북지역 먹

거리 돌봄실태에 대해 살펴보고, 전북의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. 

○ 전희진 박사(연구책임)는 국내 및 해외의 먹거리 보장 프로그램을 

소개하고, 전라북도 먹거리 돌봄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, 

다섯 가지의 대응방안을 제안했다.

○ 첫째, 먹거리 돌봄사업 운영주체가 지원사업별로 다른 문제를 극

복하기 위한 각 부처 간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일원화된 먹거리 

돌봄사업 주체가 요청된다. 

○ 둘째, 먹거리 취약계층 선발에 있어서, 긴급지원 시스템 마련과 같



은 취약계층 선정·지원에서의 자율성 확대가 요청된다.

○ 셋째, 먹거리 돌봄이 지역의 자율적 돌봄 참여주체의 적극적 참여

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돌봄 역량 강화 사업 추진이 필

요하다. 

○ 넷째, 취약계층에 대한 재원 확대를 통해, 한끼당 지원금액이 6000

원인 아동 지원 금액 수준으로의 상향과 배달서비스 간격 단축 등

이 요청된다.  

○ 마지막으로, 겉으로 보기에는 먹거리 빈곤을 경험하지 않을 것으

로 간주되어, 먹거리 돌봄 정책의 주요 대상이 아닌 빈곤 청년이

나 독거 중장년층을 비롯한 먹거리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방안이 

필요하다고 주장했다. 


